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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 적： 

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,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에 대한 최근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 

방  법： 

2009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정신건강, 정신질환, 우울, 자살이라는 4개의 중심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였

으며 총 1,495건의 관련기사가 검색되었다. 검색된 기사를 7개의 영역과 8개의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. 또한 검색된 기사를 

긍정적, 중립적, 부정적 관점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, 보도 영역, 문제유형과 관점 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. 보건복지부의 자

살관련보도지침을 근거로 지침 적합성에 대해 분류하였다. 

결  과： 

자살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(607건, 40.6%) 다음으로 우울(310건, 16.0%)에 대한 보도가 많이 검색되었다. 21%의 뉴

스는 의학정보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. 검색된 기사를 관점별로 분류해 본 결과 247

건(16.5%)의 보도는 긍정적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는 385건(23.9%)으로 나타났다. 정신의학적 정보

를 제공하는 기사의 82.2%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으며, 부정적 관점의 기사 중 93%는 사건사고 영역의 기사였으며 사건

사고 영역 기사의 97%는 자살사건 보도(369건)가 차지하고 있어 자살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. 

자살사건에 대한 보도 중 89.7%의 기사가“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,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,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

사하지 않아야 한다”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68%의 기사가“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

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,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”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결  론： 

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. 더 나아가 미디어를 

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효율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. 
 
중심 단어：인터넷 언론·정신건강·우울·자살. 

 

 

 

서     론 
 

뉴스,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

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채널이자 사회적 맥락 형성에 절대적

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뉴

스는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두 가

지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또 이해해야 하

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. 정신건강을 포함

한 사회전반의 주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언론매체를 통

해서 전달되는 기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. 특히 현대사

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인터

넷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. 2009년 한국인터

넷 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, 만 6세 이상의 

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자 수는 35,740명, 이용률은 77.6%로 

나타나고 있다.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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